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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에는 예년보다 많은 응모가 있었고 지원 작품들도 장르별로 고른 수준과 풍
성한 주제를 담고 있어 흥미로웠다. 또한 일상의 구체성이 느껴지는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경기도 지역의 
문학예술의 현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애 첫 문학 접수 건수는 총 133건으로, 3인의 장르별 심의위원(시, 
소설, 평론)의 1,2차 심사를 통해 20건을 선정하였다.

(심사위원 간 합의에 따른 공통) 선정기준은 지원 목표의 구체성, 우수성, 예술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예술적 
기여도를 중점으로 보았다. 

 심의대상의 작품들 중에 지난 2년의 코로나 판데믹을 반영하듯, 마스크, 단절, 소외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작품들이 눈에 띄었고, 동시대의 혐오, 폭력, 소외 등의 현실을 다룬 작품들도 상당수 있었다. 또한 글
로벌 시대에 외국 풍경을 이국적 정취가 아닌 구체적 실감과 삶의 터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작품들도 이채로
웠다.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글을 엮어가는 방식-가령 전통의 설화나 전설을 새롭게 각색하여 제시하거나 숲
속의 버섯 사진을 중심으로 단상을 써나가기, 어린이를 위한 명상 그림책 등-은 기획력이 돋보이는 창작으로 
경기도 예술현장의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들이었다. 특히 아동청소년 문학의 경우 시나 소설 모두 풍부한 상
상력을 보여주는 발랄한 작품이 많았는데, 이 중에는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보여주는 동시 작품도 있어서 반
가웠다. 가족의 일상을 주제로 한 작품들 중에 치매나 돌봄노동, 세대갈등을 둘러싼 문제를 다루고 있는 창작
은 지금-여기의 현실을 치열하게 사유하고 있어 진정성이 돋보였다. 이렇듯 풍성하고 다양한 작품들 중에 심
의위원들은 위의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수월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생애 첫 
지원’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작품들은 대체로 치열한 문학적 열정을 보여주었으나 이 중에서도 오랜 숙련을 
통해 형식적으로 문학적 성취를 보여주고, 주제에 있어서 지역성은 물론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작품들
을 우선 선정하였다. 선정된 경기도 예술가들에게 축하를 전하고, 그 외의 지원자들의 분투에도 박수를 보낸
다.


